
추석 명절 효과로 9월 제주지역 전

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전망이

전월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전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시장 경

기동향조사 에 따르면 8월 도내 소

상공인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54.8로 전월 대비 3.6포인

트(p) 상승했다. 9월 전망BSI는 전

월 대비 12.5p 상승한 95.2로 조사

됐다.

전통시장의 8월 체감BSI는 61.2

로 전월 대비 25.5p 상승했다. 9월

전망BSI는 100.0으로 42.9p 상승했

다. 전통시장 전망BSI가 100을 넘

은 것은 작년 9월(109.8) 이후 딱 1

년만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9월 전망BSI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일제히

상승했는데 추석 명절 효과로 풀

이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9월 경

기가 호전될 것으로 본 사유는 명

절이 있어서 (6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BSI지수는 100 이상은 경

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

합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

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23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

진대회 지역예선심사를 갖고 본선

에 진출할 6차산업 인증사업자 2곳

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예선 결과 1위는 제주샘영농조합

법인, 2위는 새오름영농조합법인이

뽑혔다. 1위 인증사업자는 300만원,

2위는 20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받

게 된다.

제주샘영농조합법인은 고소리

술, 오메기술 등 다양한 지역특산

주를 제조 가공하고 쉰다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새오름영농조합법인은 석

창포를 활용해 초콜릿, 발효차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 가공하고 있으

며 수제 초콜릿 만들기, 티 블랜딩

체험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

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

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

하는 취지의 대회다.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에 추천하면 이달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뽑게 된다. 문미숙기자

제주관광공사는 혼잡한 여름 성수

기를 피해 늦휴가를 가려는 관광객

을 대상으로 제주 마을로 떠나는

힐링여행 제주 카름스테이 특별

기획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귀포시와 함께 추진

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농림축산

식품부 인센티브 국비를 활용해 제

주 카름스테이 연계 체류형 농촌여

행프로그램이다. 늦휴가족들이 제

주의 한적한 마을인 카름스테이에

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지역교류 등

제주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힐

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과 함께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한

남의 문닫은 머체왓숲길 1박 백패

킹 여행 은 1박2일 체류형 상품으

로 한남 머체왓숲 터줏대감과의 서

중천모험, 베이스 캠프에서의 백패

킹 및 숲명상으로 구성돼 있는 프

로그램이다.

하효의 어르신과 함께하는 제주

어 나들이 는 하효주민들의 제주어

연극을 보며 진행되는 제주어 듣기

평가라는 재미요소가 결합됐다. 저

녁에는 귤밭에서의 바베큐 파티가

진행된다.

신흥2리의 이웃들과 즐겨먹던

마을밥상 식객 여행 은 마을의 특

산품 동백기름과 주민교류에 중점

을 둔 프로그램이다. 싱잉볼 소리

명상, 필름카메라 마을투어, 할머니

와 씨앗줍기 및 기름짜기, 이를 활

용한 동백 오마카세와 생선 해체쇼

라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의귀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말테라피여행 은 치유에 중점을

둬 홀스테라피, 다도 프로그램과

마을주민들과의 제주전통게임(넉

둥배기) 진행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이다.

자세한 정보는 제주관광공사에

서 운영하는 비짓제주(www.

visitjeju.net)와 제주마을여행 통

합브랜드 카름스테이(www.

visitjeju.net/kareumstay) 홈페

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

품 예약은 OTA플랫폼인 이더라운

드(www.eataround.c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코로나19 유행기에 고객이 급증하

자 그린피 등 요금을 올려온 제주

지역 골프장들의 올해 상반기 내

장객이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매

출액, 입장수입, 영업이익 감소율

이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익은 전국

6개 권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이같은

불황은 코로나 시기에 제주로 몰

려왔던 국내 골퍼들이 엔데믹 전

환으로 해외 원정 골프에 나서고

있는데다, 코로나 확산 시기에 골

프에 입문했던 2030세대 등 젊은층

을 중심으로 고비용 부담에 빠르

게 이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

이된다.

4일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7월 28~8월 10일 제주 등 전국 18

홀 이상 정규 골프장 100곳을 대상

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13개(288홀) 골

프장의 내장객 수는 42만7818명으

로 작년 동기(51만8153명) 대비

17.4% 감소했다. 이는 전국 6개 권

역의 평균 내장객 감소율(-6.7%)

을 웃도는 것으로 강원(-7.0%), 경

기(-4.2%), 충청(-6.2%), 호남(-

9.6%), 영남(-6.6%) 권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내 골프장 1홀당 내장객은 작

년 상반기 1799명에서 올해는 1485

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작년

상반기 2281명에서 올해 2127명으

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도내 내

장객 감소폭이 훨씬 컸다.

도내 13개 골프장의 상반기 매출

액은 564억4300만원으로 작년 동기

(724억4600만원) 대비 22.1% 줄어

전국 6개 권역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평균 매출액 감

소율(5.2%)보다 4배 이상 높은 수

준이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

비 56.5% 줄어든 59억원에 그쳤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2100만원으

로 작년 동기보다 114.8% 감소하면

서 6개 권역 중 유일하게 적자로

돌아섰다. 전국 골프장의 상반기

순이익은 23.9% 감소했다.

이처럼 제주는 전국 6개 권역 가

운데 내장객 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기 해외

여행이 막히면서 대체지로 제주를

찾았던 골퍼들이 엔데믹 전환 후

저렴하게 골프가 가능한 해외로

발길을 돌린 탓으로 풀이된다. 특

히 제주는 다른 권역 골프장과 달

리 왕복 항공료와 숙박료를 추가

로 부담해야 해 그린피 등의 인상

으로 인한 고비용은 제주 골프산

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

이 일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코로나

19 기간 중 오른 골프장 이용료 등

의 이유로 외국 원정 골프로 많이

빠져나갔고, 국내 경기 침체와 맞

물려 운영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문미숙기자

4일
코스피지수 2584.55

+20.84
▲ 코스닥지수 919.16

-0.58
▼ 유가(WTI, 달러) 85.55

+1.92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43.10 1296.90 1EUR 1453.16 1396.46

100 918.95 887.35 1CNY 190.63 172.49

2023년 9월 5일 화요일6 경 제

누가 더 많이 잡나 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전통 테우에서 대나무 낚시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골프장 호시절 갔다… 순이익 적자 전환

서귀포시 효돈동은 하효마을회(회

장 한삼용) 주관으로 오는 9일 오

전 10시 쇠소깍 테우 탑승장 일대

에서 무사고 번영을 기원하는 테우

진수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9회 쇠소깍 축제

식전 행사로 이뤄지며 5t가량의 테

우를 약 3개월에 걸쳐 건조하는 등

의 과정을 마치고 마련된다. 진수

식은 경과보고, 용왕님께 비나이다

(제사), 모다들엉 테우 물에 띄우

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백금탁기자


